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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내면서, 역시 지난 10 년 동안의 큰 변화 중 하나는 IT 의 영향이다. 지난 10 년 

IT 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경우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촛불집회에 모이거나 인터넷 상의 일부 악플로 인해 여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한 것 등을 보면 

인터넷이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보다도 큰 듯 싶다.  

그리고 청계천 복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의 고양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전통적 남성중심사회로부터의 변화 등도 새로운 것이다. 한편 10 년 전의 

재현처럼 보이는 것으로는 경제와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7 년의 

IMF 위기가 떠오른다. 또한 남북관계는 황장엽 망명사건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긴장되었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양대통령 시대에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한국국민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 10 년 전 근무할 때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근무 기간 중에 한국에 놀러 온 친구도 별로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류 붐의 영향으로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근무를 부러워했고 이렇게 10 년 동안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역시 한일의 유대가 두터워졌다는 사실이야말로 10 년 만에 한국에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다.   

<Q&A> 

Q.식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한일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가. 

A. 한일관계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넘을수 없는 벽 같은 것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양국에 대한 각국의 스테레오타입을 없애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편견을 차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일본과 한국, 양국의 미래는 조금 더 가깝고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